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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며칠 전부터 ‘그동안 거의 말씀 계시로만 

섭리 생명들을 부활시키는 일을 하였으니 

이제 천국 체험 계시로도 섭리 생명들을 

부활시키고 변화시키고 싶다.’는 생각이 들어서 

하나님께 천국도 좀 보여 달라고 간구 드렸습니다. 

어느 날 보여 주신다는 감동을 받고 

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. 

기도하는 도중 예수님께서 

제 왼쪽에 오셔서 손으로 앞을 가리키셨습니다.

저 멀리 천국과 같은 풍경이 보였습니다. ] 

“저 앞에 천국 보이지? 좀 더 가까이 가 보자.”

시공간을 초월하여 넘나드는 통로같이 생긴 것을

주님과 제가 손을 잡고 날면서 통과하였습니다.

구름 벌판 위 황금으로 된 문이 보였습니다. 

“저 황금색 문 보이지? 저 안에 들어가 보자.” 

돔형 집들이 사방에 있었고 

이 집들의 문도 황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

“저 중 한 집에 들어가 볼 것이다.” 

(“주님, 이 집들은 누가 사는 집입니까?”)

“행함의 공적이 큰 자들의 집이다.” 

(“주님, 이 집들은 섭리인들 중 

실천을 많이 하는 자들의 집입니까?”)

“그래.”

(“섭리인들 중에서 이 집이 예비 된 자가 

얼마나 있습니까?”)

“많이 없다. 

이는 게을러서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.” 

주님이 왼쪽에 계셨기 때문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

려 

주님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였는데,

이러한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앞을 바라보니 

집들의 모양이 바뀌어 있었습니다. 

조금 전까지는 돔 모양이었는데, 모양이 바뀌어서 

지붕 중앙이 뾰족하게 튀어 올라와 있는 집도 있었

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집들의 모양이 

변화되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. 

더 아름답고 멋지고 다양하게 바뀌어졌습니다. 

‘집들이 식물처럼 성장하고 있다.’라고 

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

동화 속에 나오는 집들같이 각각이 형형색색 예뻤

습니다.

(“주님, 여기 있는 집들이 

한 가지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

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”)

“실천자들은 실천이 습관이 된 자들이다. 

따라서 계속해서 실천하니까 그 실천에 따라 

집 모양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이다.” 

주님이 어떤 한 집에 들어가 보자고 하셨는데 

그 집의 외관은, 

밑은 삼각형 모양에 위에는 원기둥 형태의 

굴뚝같이 생긴 것이 기다랗게 나 있었고 

굴뚝같이 생긴 것의 꼭대기에는 

엄청나게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. 

보석 가게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 

성인 남성 100명을 합친 것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. 

(“주님, 무엇 때문에 

저렇게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주셨어요?”)

“이 집의 주인은 특히 전도 공적이 많은 자이다. 

이 자는 틈만 나면 전도하였다. 

자기 쉬는 시간조차 모두 전도에 투자하였지. 

그 상이 바로 저 다이아몬드이다.” 

(“주님, 이곳 집들의 주인은 

특정 한 분야의 실천만 뛰어난 자들인가요, 

아니면 모든 면에서의 실천이 뛰어난 자들인가

요?”)



“내가 전도에 특히 공적이 많다 하였지 

다른 실천들의 값은 모자라다 하였느냐. 

기본적으로 말씀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

집이다.” 

집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. 

들어가자마자 정말 휘황찬란하다는 말이 

절로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. 

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기 전에 먼저 전체를 훑어보

았는데 

너무나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. 

전체적으로 황금빛이 찬란하게 비추이는 집이었습

니다. 

바닥은 온통 황금으로 깔려 있어 눈이 부셨습니다. 

넓은 홀 오른쪽에는 소파와 테이블, 카펫이 있었습

니다. 

그 중 소파가 너무 멋있어서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

다. 

소파 위쪽이 황금색 실로 짜여 있었고 

여러 가지 무늬도 있었습니다. 

가구에 별 관심이 없는 저였지만 

그 소파만큼은 특히 탐이 났습니다.

주님께서 위를 보라고 하셔서 보았습니다. 

겉에서 볼 때는 원형 기둥의 굴뚝으로만 보였는데 

안에서 보니 원형 계단으로 계속해서 

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고

그 계단 주위로 수많은 책들이 책장에 꽂혀 있었습

니다. 

마치 원형 도서관 같았습니다. 

(“주님, 저 위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은 무엇인가

요?”)

“저 책들에는 이 집의 주인 되는 섭리인이 

실천한 것들이 모두 쓰여 있다. 

가까이 가서 보자.”

순식간에 저와 주님은 한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. 

주님은 그 책장에서 한 책을 꺼내어 

한 장 한 장 넘기시며 보셨습니다. 

그러시다가 저에게 펼쳐진 책을 보여주셨습니다. 

거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. 

-전도할 때 기뻐 감사감격하며 해 준 것

-형제자매를 사랑으로써 대해 준 것

-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준 것 

-섭리사 하나 됨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것 

-남을 위해 양보한 것

-생명에게 자기가 먹을 것을 주어 허기를 달래게 

해 준 것

주님은 또다시 책을 몇 장 계속 넘기시며 

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. 

어떤 쪽을 펼치시더니 ‘보아라’라고 하시며 

보여주셨습니다. 

-말씀 들을 때 졸지 않고 귀히 들은 것

(“주님, 이런 것도 실천에 속합니까?”)

“이 또한 귀한 실천에 속하는 것이다.” 

-말씀 들을 때 ‘아멘’하고 화답하며 들은 것

-기도할 때 딴 생각 하지 않고 졸지 않으며 집중하

여 한 것 

-선생 기도 해 준 것

‘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.’라고 하시며 

책을 덮으시고 책장에 꽂으셨습니다. 

이 때, ‘주님께서 선생님 고생하고 있는 것이 생각

나셔서 

갑자기 슬퍼지셨구나.’하는 심정이 느껴져 왔습니

다.

주님과 저는 함께 계단을 내려와 

그 집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. 

그리고 그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의 

처음 황금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. 

(“주님, 그 책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. 

정말 저희들의 아주 세세하고 세밀한 모든 것까지 

천사들이 기록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이 

이전보다 더 와 닿았어요. 

그리고 단순히 전도하는 것만이 실천이 아니라 

수많은 분야의 실천이 있으며, 

또 그 분야에서도 쪼개고 또 쪼개진 실천의 항목들



이 

엄청 많겠다는 것을 느꼈어요.”) 

“이에 대하여 말해 주마. 

전도뿐만 아니라 말씀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이 

다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라. 

섭리인들 실천에 대하여 아주 막연하게 안다. 

전도를 강조하였다고 해서 전도만이 실천이겠느냐. 

전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

‘하여라.’, ‘하지 말아라.’한 모든 것이 

다 실천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라. 

이를 알고 행하여 모든 실천에 있어서 

죽은 자가 되지 말며 산 자가 될지니라. 

그 모든 실천들이 다 천국에 공적으로 쌓이니 

작은 실천조차 소홀히 여기지 말며 

나중 받을 그 큰 상을 위하여 모든 섭리인들이 

아낌없이 수고하여라. 

그 수고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리라. 

안녕, 나 예수가.” 


